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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국제감축흡수원

탄소중립 ESG

C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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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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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Investment (2010~2022)Top10 Climate Tech Trends in 2024

※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Holon IQ, Star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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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탄소시장 인베스트, 김태선 저, 두드림미디어

TCFD  

TCFD는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se’ 약자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협의체임.  ​TCFD는 지난 2015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금융안정

위원회(FSB)가 설립, 기후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지배구조, 위험관리, 목표관리 등의 

기업 정보 공개를 권고함

​TCFD는 기업이 기후 위기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

의 전환 시 기업의 재무 리스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 위기

로 인해 발생할 기업의 재무 리스크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임

영국은 2021년 1월부터 주요 기업에 TCFD 기준에 따른 공시를 의무화했고 일본도 금

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 주도로 기업공시 지침을 개정해 상장사들이 국제금융 협의체

인 이 기준에 따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TCFD 권고안은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 설정이라는 틀로 구

성되어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TCFD 권고안 발표 이후 5개의 핵심 보고 항

목(사업모델, 정책 및 실사 프로세스, 결과, 주요 위험 요소 및 관리 방안, 주요 성과 지

표)으로 구성된 ‘기후 관련 정보 보고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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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https://www.fsb.org/uploads/P12102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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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https://www.fsb.org/uploads/P12102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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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https://www.fsb.org/uploads/P12102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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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TCFD

TCFD - 4대 영역별 세부 공시 항목

1. 거버넌스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2. 전략
▪ 기업이 식별한 단 · 중 · 장기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가 기업의 사업과 전략 ·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 2ºC 시나리오를 포함해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기업 전략의 회복 탄력성

3. 리스크 관리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

▪ 기후변화 리스크 식별 · 평가 · 관리 절차가 기업의 전사 리스크 관리에 통합되는 방식

4. 지표 · 목표
▪ 기업의 전략과 리스크 관리 절차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 평가에 사용한 지표

▪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 2, 가능 시 3까지) 및 관련 리스크 

▪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설정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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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8일, 더가디언은 독일 주간지 디차이트, 탐사보도매체 소스머터리

얼 등과 합동취재 및 분석을 통해 베라(Verra)의 산림보호에 의한 탄소크레딧의 

90% 이상이 기후에 기여하는 가치가 없다고 보도했다.

1️⃣베라에 등록된 열대우림 프로젝트들 가운데 일부만이 삼림벌채 감소를 보

여주었으며, 발행된 탄소카레딧의 94%가 기후변화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2️⃣케임브리지대 연구팀에 따르면, 베라에 의해 등록된 인증 사업의 효과가 평

균 400%가량 부풀려졌다.

3️⃣명품 기업 구찌, 석유 기업 셸,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 등 유명 기업 상

당수가 베라의 친환경 주장에 입증하여 크레딧을 구매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여라고 홍보 중이다.

4️⃣이들 REDD+ 프로젝트들 중 최소 1개는 인권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일례

로 더가디언이 취재한 남미 페루의 한 프로젝트의 경우 공원경비원과 경찰들이 

톱과 밧줄로 열대우림 속 현지인들의 집을 부셨고, 일부는 당국에 의해 강제 퇴

거 위협에 직면했다.

베라를 통해 승인된 REDD+에서 나온 탄소크레딧 중 94%는 발행이 적절하지 않

단 분석이 나왔다

 https://greenium.kr/greenbiz-industry-vcm-verra-redd-guardian/

더가디언 등 언론3사 “베라, 탄소크레딧 94%는 환상! 감축 성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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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탄소상쇄 방법인 '청정 쿡스토브' 보급사업이 기후에 미치는 실질적 혜택보다 10배 이상 부풀려져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도

상국에서는 목재와 파라핀, 등유 등 연기가 많은 연료로 취사를 한다. 이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로 인

해 매년 320만명이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돼 있다.  '쿡스토브'는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친환경 취사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전기밥솥처럼 깨끗한 대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고 사람들의 건강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림과 서식지를 훼손하는 것도 줄일 수 있다. 이에 국제구호단체들이 

앞다퉈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쿡스토브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훼손을 줄이고 건강과 사회 환경에 이점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면 탄소배출권을 상쇄할 수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쿡스토브 보급사업에 뛰

어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탄소거래 추적연구소 버클리 탄소거래 프로젝트(Berkeley Carbon Trading Project)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5월~11월까지 쿡스토브 프로젝트

가 신규 배출권의 약 15%를 차지했을 정도다. 각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CO2) 1톤을 의미한다.

하지만 쿡스토브의 탄소배출상쇄가 실질적인 기후혜택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연구진의 조사

에 따르면, 쿡스토브 프로젝트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성되는 탄소상쇄보다 10배 과장된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

의 주 저자인 안넬리스 길위(Annelise GillWieh)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연구원은 "5가지 쿡스토브 탄소배출상쇄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시장의 40%에 해당하

는 샘플이 9.2배 과대평가됐다"면서 "이를 전체 시장으로 추산하면 탄소배출상쇄가 약 10배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면 결국 

탄소거래시장의 신뢰가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진은 "쿡스토브 사업 자체가 문제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탄소배출권에 관한 규칙을 개혁해 신뢰할 수 있는 기후 재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쿡스토브 프로젝트가 과장돼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강조했다. 실제 일부 쿡스토브 보급단체는 쿡스토브 사용량 재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속가능성(Nature Sustainability)에 게재됐다. 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401240010

'청정 쿡스토브' 지원사업..."탄소상쇄 10배 부풀려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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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Climate Impact X, UN SDGs

UN SDGs(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oal 1 : 모든 형태의 빈곤종결

Goal 2 :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Goal 3 :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증진

Goal 4 :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제공과 평생학습기회 제공

Goal 5 : 양성 평등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Goal 6 : 물과 위생의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

Goal 7 :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Goal 8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Goal 9 :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Goal 10 : 국가 내,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

Goal 11 :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거주

Goal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

Goal 13 :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방지와 긴급조치

Goal 14 :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Goal 15 : 육지생태계 보존과 삼림보존, 사막화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Goal 16 : 평화적, 포괄적 사회증진, 모두가 접근가능 한 사법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Goal 17 : 이 목표들의 이행수단 강화와 기업 및 의회, 국가 간의 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

Climate Impact X |  Marketplaces

Voluntary Carb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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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ICVCM Committee, 자발적 탄소시장 다이제스트 김태선 두드림미디어 2024.06 발간 예정

Voluntary Carbon Market  



15※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Voluntary Carb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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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Calyx Global, Carbon Credit Ratings

Voluntary Carbon Market  

Calyx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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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서울파이낸스,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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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 EnR, '한국형 자발적 탄소크레딧 평가모형' 개발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NAMU EnR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형 자발적 탄소크레딧 등급 평가

모형(K-VCCRM, Korea Voluntary Carbon Credit Rating Model)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발적 탄소크

레딧은 국가 NDC 달성, CORSIA 프로그램, RE100 캠페인, ESG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이번에 개

발한 등급 평가모형은 탄소크레딧 실수요자 입장에서 △Basic Sector △Market Sector △Project Sector 

△Valuation Sector △Risk Sector 5대 대분류와 18개 소분류로 세분화해 입체적인 Multi Factor 등급 평가

모형을 구축했다.

특히 자발적 탄소크레딧 수급요인,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재무적 요인, 프로젝트 위험분석, 핵심탄소원

칙(CCP) 준수 등 정량적·정성적 데이터들을 계량화해 적용했다. 동급 평가모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중치 결정, 점수분·등급 기준은 비선형 최적해, 요인분석, 계량통계 분석모형, 로그노멀 분포적용, 인

버스 모형, Max-Min Threshold 등을 적용했다.

또 탄소크레딧 등급단계는 5분위를 기준으로 A+ 등급에서 D 등급까지 총 10단계로 세분화했다.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이번 등급 평가모형 개발로 그린워싱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탄소크레

딧 공정가격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요 협력기관들과 평가모형 고도화·선진화

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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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피앤아이와 NAMU EnR(나무 이엔알)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발적 탄소크레딧 스코어링 평가 비즈니스'를 위

한 업무협약을 31일 맺었다. 자발적탄소시장은 탄소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크레딧(배출권)을 창출해 거래하는 민간 탄소배출권 시장을 말한다.

두 회사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크레딧에 대한 스코어링 평가모형 개발분야에서의 협력을 공식화했

다. 이 업무협약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협약으로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대상으로 한 스

코어링 평가업무 △E3(에너지·환경·경제) 정보 플랫폼 개발 및 다양한 투자 인덱스 개발 △장내·외 파생상품 개발 및 

프라이싱 △포럼 개최, 교육 프로그램 진행,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NICE피앤아이-NAMU EnR, '자발적 탄소크레딧 스코어링 평가모형' 개발 협력

탄소배출권 리서치 회사인 NAMU EnR은 탄소배출권시장과 신재생에너지시장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이용, 시장전망 자료와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분석을 추가했다.

염성필 NICE피앤아이 대표는 "탄소 크레딧 평가 모델 개발은 환경적 책임과 시장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장의 다양한 투자지표와 공정한 가치평가 모형 개

발을 통해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파리협정 체결로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

나 최근들어 그린워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핵심탄소원칙에 입각한 탄소크레딧의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며, 이번 NICE피앤아이와의 

업무협약으로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선진화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314

※ Source : 서울파이낸스,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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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NAMU EnR은 에너지, 탄소, 환경, 금융시장 등에서 어떠한 사전적 이해관계 없이 객관적인 자료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과학적인 분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써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신뢰할 만한 자료와 분석기법을 통해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 될 수 없으며 무단 전재, 복사, 재 배포를 엄격히 금합니다. 

|  This document was created with the soul and sprit of Taesun Kim  |  Copyright ⓒ 2024 NAMU EnR Co., Ltd., All rights reserved. | 

NAMU EnR  https://youtube.com/channel/UC27gkvg4AjRu2PZmRUT0B5g|

https://youtube.com/channel/UC27gkvg4AjRu2PZmRUT0B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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